[bookmark: 여행-에세이-기획-제안서-요약본]여행 에세이 기획 제안서 
[bookmark: 기획-제목]1. 기획 제목
한 달 동안, 이베리아를 걷다
부제- 중년 부부의 스페인·포르투갈 자유여행 에세이
이 책은 자녀 양육을 마치고 인생 후반부를 바라보는 한 중년 부부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한 달 동안 자유 여행하며 경험한 삶에 대한 성찰을 담은 여행 에세이다. 아내는 글로 여행의 감정과 내면의 변화를 기록하고, 남편은 사진으로 순간의 풍경과 분위기를 남겼다. 
[bookmark: 기획-의도]2. 기획 의도
자녀를 키우느라 긴 시간을 쉼 없이 살아온 50, 60대에게 이제는 비로소 자신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 시기에는 또 다른 삶의 과제가 찾아온다. 바로 부모 돌봄이다. 자녀 양육을 끝냈지만 부모의 병과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중년의 삶은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안으로는 피로와 공허함이 깊게 쌓여 있다.
이 책은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한 중년 부부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한 달 동안 자유 여행하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본 기록이다.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질문을 다시 꺼내는 시간이 된다. 
이 책은 여행 정보 중심의 가이드북이 아니다. 물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도시들이 생생하게 등장하지만, 중심에는 여행지보다 사람이 있다. 길을 찾느라 헤매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 당황하고,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숙소를 찾아가고, 서로의 걸음 속도가 달라 작은 갈등을 겪는 중년 부부의 현실적인 여행이 담긴다. 그래서 이 책은 완벽한 여행기가 아니라, 서툴지만 직접 걸어낸 자유여행의 기록이다.
[bookmark: 핵심-콘셉트]3. 핵심 콘셉트
이 책의 핵심 콘셉트는 다음과 같다.
젊은 시절의 여행은 새로움과 모험에 가깝다면, 중년의 여행은 돌아봄과 회복에 가깝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낯선 언어와 교통은 부담스럽다. 그러나 그만큼 여행의 순간은 더 천천히 마음에 남는다.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과정, 오래된 골목을 걷는 시간, 식당에서 메뉴판을 들여다보는 작은 긴장, 광장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까지도 중년의 여행에서는 깊은 의미를 갖는다.
이 책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년 부부가 그 풍경 속에서 다시 자신과 서로를 발견하는 과정을 담는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나도 저렇게 떠날 수 있겠다”는 용기와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는 위로를 얻게 된다.
[bookmark: 주요-독자층]4. 주요 독자층
이 책의 핵심 독자는 자녀 양육을 마친 50, 60대 부부다. 특히 은퇴를 앞두었거나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중년층, 부모 돌봄과 가족 책임으로 지친 세대, 부부 여행이나 장기 자유여행을 꿈꾸는 독자에게 깊은 공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스페인·포르투갈 여행을 준비하는 독자, 중년 이후의 자기 회복에 관심 있는 독자, 사진과 글이 함께 있는 감성 여행서를 선호하는 독자, 부부 관계 회복과 제2의 인생 설계에 관심 있는 독자도 확장 독자가 될 수 있다. 
[bookmark: 예상-목차]5. 예상 목차
[bookmark: 부.-마드리드-드디어-여행자가-되다]시작하는 말 — 농담이 현실이 되다
1부. 마드리드, 드디어 여행자가 되다
1장. 긴 비행 끝에 도착한 낯선 도시
2장. 마드리드의 광장에서 우리 여행이 시작되었다
3장. 자유여행은 자유롭지만 쉽지는 않았다
4장. 중년의 캐리어는 젊은 날보다 무겁다
[bookmark: 부.-톨레도와-세고비아-오래된-시간-속으로]2부. 톨레도와 세고비아, 오래된 시간 속으로
5장. 톨레도, 골목은 천년의 시간을 품었다
6장. 길을 잃어도 괜찮았던 중세 도시
7장. 로마 수도교 앞에서 시간의 크기를 보다
8장. 백설공주 성과 코치니요 아사도
[bookmark: 부.-포르투갈-느린-풍경이-마음에-들어오다]3부. 포르투갈, 느린 풍경이 마음에 들어오다
9장. 포르투, 언덕길을 오르며 숨을 고르다
10장. 도루강가에서 마신 와인 한 잔의 여유
11장. 리스본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12장. 천천히 걷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들
[bookmark: 부.-안달루시아-햇빛-아래에서-다시-웃다]4부. 안달루시아, 햇빛 아래에서 다시 웃다
13장. 세비야, 플라멩코처럼 뜨거운 도시
14장. 론다, 절벽 아래에는 차가운 영혼 같은 바람이 분다
15장. 세테닐, 바위 아래 사는 사람들의 마을
16장. 미하스, 하얀 골목에는 꽃과 당나귀가 있다
17장. 말라가, 바다 앞에서 여행의 피로를 내려놓다
18장. 프리힐리아나, 가장 아름다운 골목
19장. 네르하, 지중해 앞에서 말없이 앉아 있던 시간
[bookmark: 부.-그라나다와-바르셀로나-여행의-끝에서]5부. 그라나다와 바르셀로나, 여행의 끝에서
20장. 그라나다의 보물 알함브라
21장. 화려한 궁전은 텅 비어 있었다
22장. 바르셀로나, 가우디의 천재성에 놀라다
23장. 사그라다 파밀리아 앞에서 완성되지 않은 삶을 생각하다
24장. 몬세라트에서의 하루는 기도와 같다
25장. 다시 마드리드, 우리는 달라져 있었다
맺는 말 — 여행은 또 다른 여행을 부른다
[bookmark: 책의-차별화-포인트]6. 책의 차별화 포인트
첫째, 이 책은 50, 60대의 자녀양육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가족 책임과 부모 돌봄이라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중년 독자들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공감할 수 있다.
둘째, 아내의 글과 남편의 사진이 함께 만드는 부부 여행기라는 점이 차별적이다. 
셋째, 이 책은 단순한 여행 정보가 아니라 인생 후반전의 질문을 담는다. 
넷째, 패키지여행이 아니기에 길을 찾고, 기차와 버스를 타고, 숙소를 옮기고, 낯선 도시에서 하루를 살아내는 과정이 생생하게 담긴다. 여기에 감성적인 문장과 사진이 더해져 정보성과 문학성을 함께 갖춘 여행 에세이가 된다.
[bookmark: 주요-메시지]8. 주요 메시지
이 책은 독자에게 무작정 떠나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여행은 충분하다고, 중년에도 얼마든지 새로움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책은 여행을 꿈꾸는 사람뿐 아니라, 인생 후반의 방향을 고민하는 사람에게도 조용한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다.
[bookmark: 홍보-문구]9. 홍보 문구
· 자녀 양육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50·60대를 위한 공감 여행 에세이
· 아내의 글과 남편의 사진이 함께 만든 중년 부부의 스페인·포르투갈 자유여행 기록
· 여행 정보와 인생 성찰을 함께 담은 중년 맞춤형 감성 에세이
· 부부가 함께 읽기 좋은 책, 은퇴 준비 세대에게 선물하기 좋은 책
[bookmark: 출판-가능성]10. 출판 가능성
[bookmark: 한-줄-소개]중년 이후의 여행, 은퇴 전후의 삶, 부부 관계 회복, 자유여행 도전기는 독자층이 분명하다. 이 책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라는 인기 여행지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중년 부부라는 명확한 주인공과 한 달 자유여행이라는 구체적인 서사를 갖고 있다. 또한 아내의 글과 남편의 사진이라는 구성은 부부가 함께 만든 여행 기록이라는 차별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이 책은 여행을 준비하는 독자뿐 아니라, 인생 후반의 새로운 출발을 고민하는 독자에게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여행 에세이, 부부 에세이, 중년의 자기 회복 에세이로서 출판 가능성이 높은 기획이다.
